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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국 

'96년 미 대통령 선거의 과학기술 관련 주요 이슈 

李長載1) 

'96년 미 대통령선거에서 과학기술문제는 주요 이슈로 부각되지 않고 있다. '92년 선거때 보다 나아진 경제상황하에서 복잡한 예
산적, 조세적 문제로 인해 민주당, 공화당 양당의 선거공약의 초점이 성장촉진보다는 균형예산의 달성에 목적을 둔 의제를 반영하
고 있기 때문이다. 

본 고에서는 양당의 1996년 대통령 선거공약에서 나타난 과학기술과 관련된 주요이슈를 살펴보고 향후 전개방향을 고찰하고자 
한다. 

과학기술 관련 주요 이슈 

-민주당- 

민주당의 1996년 대통령 선거의 과학기술관련 공약방향은 민간분야에서의 투자와 혁신을 촉진하기 위한 정책개발에 초점을 두
고 있어 1992년의 선거때와 같은 민간기술개발촉진과 같은 과학기술과 관련된 특별한 공약이 눈에 띄지 않고 있다. 1992년의 선
거때 보다 내용면에서 후퇴하였다는 것이 전체적인 평가이다. 

먼저, 영구연구개발 조세감면(permanent R&D tax credit)의 시행은 민주당의 과학기술관련 공약의 중심에 있다. 1981년에 도
입되어 일차 연장되어 1995년 6월에 폐지되었으며, 공화당이 지배하는 의회는 이를 1996년 12월까지 연장하는 절충안을 통과
시켰으나 클린턴은 이를 거부한 적이 있다. 클린턴의 민주당은 연구개발 조세감면 제도를 영구화하는 방안을 약속하고 있다. 

둘째, 국제무역분야에서의 미국의 노력이 강조되고 있다. 민주당은 선거공약에서 다음 4년 동안에는 외국의 무역장벽을 낮추는 
데 노력을 계속할 것을 언급하고 있다. 이는 외국기업들이 국내외에서 공정한 규칙에 따라 활동할 것을 주장하는 것이며, 미국의 
기업이 국내외 무대에서 경쟁하고 승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적절한 무역지원과 교육 그리고 훈련프로그램의 마련을 약속
하고 있다. 실지로 클린턴 정부는 지난 4년동안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과 관세무역일반협정(GATT)의 비준을 비롯하여 외
국과 200여 개의 협정을 맺어왔다. 

셋째, 인터넷과 컴퓨터와 같은 교육기술에 대한 우선순위의 설정이다. 이는 고어 부대통령이 '92년 선거운동 이래로 지속적으로 
언급하고 있는 주제를 반영하는 것으로 96년 2월에 클린턴 행정부는 향후 5년간 200억 달러를 투입하여 각 학교의 교실에 인터
넷을 연결시키는 교육기술구상을 제안한 바 있다. 이러한 교육기술에 대한 투자는 최상의 교육이 최고의 경제적 투자라는 민주당
의 철학을 반영하고 있다. 

넷째, 첨단기술의 연구개발에 대한 지속적 투자이다. 언급되고 있는 분야는 수송, 정보, 환경연구분야이며, 이들 분야에 대한 연구
개발은 민간과의 협력을 전제로 하고 있다. 이는 클린턴이 언급한 우리(정부)는 민간(IBM)과 수퍼컴퓨터를 만들려고 하고 있으
며, 그것(수퍼컴퓨터)은 우리가 연구로부터 얻는 것이라는 주장에서도 잘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연구개발투자 방안은 1992년의 
선거때 주장된 주요기술의 기초연구에 2배로 증액할 것과 기술개발을 수행하기 위한 민간연구기관의 설립을 동시적으로 주장한 
내용과는 대조적이다. 

마지막으로 우주정거장의 지속적 개발과 국가연구소의 개혁 그리고 새로운 국가 미사일 국방프로그램의 개발 등이 주요 이슈로 
언급되고 있다. 이 중에서 국방 관련 기술부문은 4년전 민주당이 그 당시의 국방기술적 토대의 유지와 함께 국방산업의 민수로의 
전환을 주장했던 내용과는 매우 다른 것으로 민주당의 국방 관련 기술개발의 기조가 변화되었음을 나타내고 있다. 

-공화당- 

공화당의 과학기술 관련 1996년 선거공약의 주된 기조는 2002년까지 연구개발을 포함하는 연방의 민간재량 프로그램(federal 
civilian discretionary program)을 37% 감축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는 공화당이 우선순위를 두고 있는 조세감면 계획하에서 예
산적 균형을 맞추기 위한 조치이다. 이러한 조치는 적어도 연방의 비국방 연구개발지출(federal non-defense R&D spending)
의 40%를 감소시킬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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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함께 공화당의 공약에서는 상무부(Department of Commerce)의 폐지를 다시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상무부의 폐지는 약 
5년간 77억 달러 정도의 예산절감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공화당이 과학기술 관련 공약에서 가장 비중을 두고 있는 사항은 미국기술우위의 보호(Protecting America's technological 
edge)를 위한 첨단 국방기술 관련 수출통제의 강화와 미국기술의 우위를 위한 국방기술의 현대화를 위한 적정투자를 들 수 있
다. 특히 공화당은 현재 미국의 국방 관련 첨단기술이 엄격한 수출통제가 이루어지지 않아 유출되는 점을 지적하면서 첨단기술 관
련 수출통제의 권한을 국방부가 가지도록 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현재까지 이 역할은 상무부가 국방부 및 국무부의 협조를 구해 
수행하고 있었다. 

아울러 공화당은 미국의 기술우위를 유지하기 위해 국방기술을 개발하기 위한 투자에 우선 순위를 두고 있는데 주요한 제안이 전
략방위구상(Strategic Defense Initiative)의 재개이다. 공화당은 별들의 전쟁이라 불리우는 이 구상의 재개를 위해 600억 달러
의 투자를 제시하고 있다. 한편 민주당은 이러한 공화당의 전략방위구상의 재개에 대해 적극 반대하고 있으며, 공화당의 계획이 
예산의 낭비이며, 미국방위의 약화와 함께 현재의 무기통제협정을 위반하는 것임을 주장하고 있다. 

주요 쟁점의 비교와 시사점 

클린턴의 민주당과 돌의 공화당의 과학기술 관련 1996년 대통령 선거공약은 전체적으로는 성장촉진보다는 균형예산이라는 목적
을 반영하고 있다는 점에서 같은 궤적을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연구개발 조세의 감면, 국방 첨단기술개발을 위한 투자와 미국의 
기술적 우위의 보호, 국제무역에서의 미국의 역할, 연구개발에서의 민간부문과의 협력강조, 교육기술에 대한 투자확대 등의 영역
에서 매우 상이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민주당은 1992년의 선거 때와는 다소 완화된 내용이나 기술개발에 대한 정부개입과 교육기술에 대한 투자를 강조하고 있는 반
면, 공화당의 경우는 국방분야를 제외한 분야에서 균형예산을 위한 예산삭감을 주요기조로 내세우고 있다. 

특히 민주당은 연구개발 조세감면과 같은 이슈에서 영구 연구개발 조세감면제도를 관철시키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첨단기술의 연
구개발을 산업체와 협력하에서 수행하여 연구개발 성과를 바로 상업화하는 메카니즘의 구축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민주당의 선거공약에서 두드러지는 항목 두 가지 중의 하나는 고어 부통령에 의해 지속적으로 추진되어 왔던 컴퓨터와 인터넷과 
같은 교육 기술에 대한 투자와 이를 통한 교육의 강화이다. 나머지 하나는 국제무역에서 불공정거래를 저지하기 위한 적극적인 정
부개입정책의 추진을 들 수 있다. 

반면 공화당의 선거공약에서는 국방기술의 현대화를 통한 미국의 기술적 우위획득과 이러한 기술적 우위의 보호를 강조하고 있
는 점이 특기할 만하다. 

현재까지 각종 여론조사를 통한 지지율면에서 민주당의 클린턴이 상당한 우위를 나타내고 있는 상황에서 민주당의 과학기술 관
련 선거공약의 방향은 향후 미행정부의 과학기술정책의 기조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가정을 전제로 한다면, 미국은 <표
>에서 나타난 지금까지 클린턴 행정부의 과학기술 관련 정책기조가 지속될 것이다. 아울러 향후 국제무역기구(WTO)를 통하거
나 쌍무적 협정을 통한 공정거래 관행의 관철과 지적재산권 보호의 강화를 통해 미국기업의 경쟁력과 기술적 우위를 고수하는 방
향으로의 정책이 강화될 것이 예상되고 있다. 

<표> 클린턴 행정부의 임기 중 과학기술 관련 주요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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